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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너하임에 한국전 참전용사 위한 묘역 조성

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 묘역이 애너하임에 

조성된다.

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샌타애나 카

운티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, 미셸 박 스틸 부위

원장과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

한국전·베트남전 동맹국 참전미군용사 묘역 할당 

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 

결의안에 따르면 애너하임에 조성될 예정인 OC공

동묘지에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묘역, 일반인 묘역이 

각각 50%씩 차지하며, 총 묘역의 10%인 28에이커

를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미군용사 및 배우

자를 위한 묘역으로 할당한다. 이에 따라 한국전·베

트남전 참전 미군용사와 배우자들은 이 묘지에 안

장될 수 있게 됐다. 

스틸 박 부위원장은“한국과 베트남에서 자유 수

호에 앞장섰던 미군용사들의 넋이 편히 쉴 수 있는 

공간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.”면서“묘역이 후손들

에게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현

장이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이 묘역은 애너하임 시 91과 241번 프리웨이 교차 

구간 집섬 캐년 로드(Gypsum Caynon Rd) 인근 부

지에 조성된다.

가까이도 멀리도 모두 잘 보여요!
<딘스안경원> 프리미엄 다초점렌즈 50% 할인 판매

인상을 쓰고 눈을 비비고 실눈을 떠봐도 눈의 초점이 

맞지 않아 사물이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. 젊은 날에

는 눈 좋다고 자랑도 했는데, 나이 들어가면서 언젠가

부터 돋보기 없이는 글 한 줄도 읽기 어렵다. 노안이다.

<딘스안경원>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의 수정체는 부

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거리의 이미지를 보기 위

해 쉽게 형태를 바꾼다.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, 

눈의 수정체는 단단해지고 탄력성(유연성)을 잃는다. 이 

탄력성의 손실로 인해 눈은 가까운 곳의 물체에 대한 

적절한 초점을 맞출 능력을 잃게 된다. 노안이 시작되

는 것이다. 보통 30대후반부터 50대까지 빠르게 노안

이 진행 된다.

노안을 겪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안경이 바로 돋보기

이다. 하지만 돋보기는 단초점렌즈이기 때문에 보고자 

하는 사물이 초점 거리에서 벗어나면 무용지물이다. 이

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‘다초점’안경이다. 

다초점안경은 근거리와 원거리를 함께 볼수 있는 매우 

편한 안경이다. 하지만 다초점안경의 경우 2-3주간의 

적응기간이 필요하며, 쓰는 사람의 생활습관이나 편의

에 맞춰 섬세하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초점안경

을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.  

<딘스안경원>에서는 다초점 제작에 앞서 손님과 충

분한 상담을 거치고, 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

다초점안경을 만든다. 다초점안경 사용 전 충분한 사용

방법을 숙지하여 주기 때문에 다초점안경을 처음시작

하거나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추천되

는 안경점이다.

<딘스안경원>에서는 최첨단 기기와 시설, 안경을 맞

출 때 가장 중요한 시력 측정의 경우 최첨단 측정 시스

템, 자동 추적 검안기를 도입,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

시력측정을 하고 있다. 검안기에 반영된 혁신적인 광학 

설계는 지름 2mm의 작은 동공까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

있는 자동추적 측정이 가능하며 일반 안경은 물론 누진

다초점 안경까지 개인의 시력에 가장 잘 맞는 안경을 제

공하고 있다. 

4월 말까지는 360불짜리 프리미엄 다초점렌즈를 

50% 세일하여 180불에 판매한다.  반값에 고급 다초점

렌즈를 저렴하게 구비 가능하다. 특히 특히 프리미엄 다

초점 렌즈 구매시 빛반사차단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

기 때문에 다초점안경을 구매하기 매우 좋은 기회이다. 

매장 정면과 맞은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

편리하며, 일요일도 오픈한다. 

▶ 문의: (562) 282-5716

▶ 주소: 21053 Bloomfield Ave., Lakewood, CA 90715 

▲ 지난달 26일 열린 OC수퍼바이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

국전·베트남전 동맹국 참전미군용사 묘역 할당 결의안을 만

장일치로 통과시켰다. 한 참전용사가 한국전·베트남전 동맹

국 참전미군용사 묘역 할당 결의안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.


